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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평무사 : 일처리를 함에 개인적인 성향에 치우치지 않고 공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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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역 : 사람이 사흘 굶으면
,
계책이 나오지 않는다

.

殺 : 굶주림은 가장 힘든고생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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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부가 두소를 멍에에 끼우고 가는 것을모아
.

膿 길을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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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라도 선을 생각치 않으면

,
모든 악이 매일 일어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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善 T선을 행하는 자는 복을 얻을것이고
, 악을 행하는 자는 재앙을 얻을 것이다.

밭고치길 그치고 따라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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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내 다시는 다른 사람의 장단을 말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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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자는 지금 편하더라도 위험을 잊어서는 안되고, 지금존재하더라도 언제 망할지 모르는것을 잊지 말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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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가축이긴 하나
.
그 마음은 사람과 같다고 생각해

소가듣고 불평한 마음이 들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귓속말을 하였다
.

부리를 가지는 자는 구심리를 반으로 알아야한다. ✓
못할 열 질수

→ 처음보다는 마무리 단계가 중요하다.
밭 경 뛰어날승 부족할 단

此勝 則彼劣
t
농부가 귓속말을 한것은 한쪽소가 잘하면 다른소는 못한다는 말을

소들이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 귓속말을 하였다.

1-
사는 것보다 더 심한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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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후세에 이름을 날려다 ④ 내가 하고자하지 않는 바는 남에게 억지로 시켜서는 안된다.

⑤ 마음을 수고롭게 하는 사람은 남을 다스리고
,

탽靴욕쎆←럐
歟蚣縣蹶.③ 한아름되는 나무도

, 싹에서 잘한다
.

힘을 수고롭게 하는 사람은 남에게 다스림을 받는다
.

알수있는 단락 : 金生而 取義者也〖釧웰瑠蘇翊
사는것을 버리고 의를 취하는것이다.

잘못이 있다면 후회하지 않다선 안되고
,
가슴속에 삼지두지 말 것을 후회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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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본성은 원래 선하여, 고금과 지우의 차이
가 없거늘, 성인은 무슨 연고로 홀로 성인이 되시
며, 나는 무슨 연고로 홀로 중인이 되었는가. 이는 
진실로 뜻을 확립하지 못하고 아는것이 분명하지 
못하고 행실을 두터이 하지 못했기 때문에 말미
암은 것일 뿐이다. 뜻을 확립하고 아는 것을 분명
히 하고 행실을 두터이 하는 것은 모두 나에게 달
려있으니, 어찌 다른 데서 구하겠는가?섛

열흘만에 몸이 가벼워지더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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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위가 불에 익힌 음식을 많이 먹어, 체중이 불자 지위는 사람들이 먹이를 줌에도 불구하고 먹질 않아

결국 몸이 가벼워져 하늘위로 날아감
.

강변 살구 만그루
,
하룻밤사이에 새로 피었구나

동산 가득 울긋불긋
, 푸른물결속에 비추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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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도 더할 첨 더러을오 고기잡을어 살홫

집에 편지를 써서 괴로움을 말하려고 해도, 흰머리의 부모님이 매우 근심하실까 걱정되네 ,

그늘진 산에 눈쌓인 깊이가 엄청나지만
,

도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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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겨울은 봄처럼 따뜻하기만 합니다' 라고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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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나라의 장래는 사람이 있었는데
,
찰을 바다에 빠뜨리자 뱃전에 표시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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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가

내 칼이 떨어진 곳이다
'

라고 한후 잦을 찾았다.

→ 고사성이 刻舟求劍 (시세의 변천도 모르고 낡은것을 고집하는 어리석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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